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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죄 문제는 각각 해당되는 자에게 용서받는 것이다.

34. 형제는 형제에게 용서받고, 신부는 신랑에게 용서받는 것이다.

35. 만일 신부가 신랑에게 죄를 지었으면, 형제에게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

서도 안 된다.

35. 시대에 지은 죄는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구원자에게 용서받는 것이다.

36. 시대 하늘이 보낸 자가 세상 죄도 대신하고 시대 사람들의 죄도 대신하였

으니, 그로 말미암아 용서가 된다.

37. 용서를 못 받든지, 용서를 안 해 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게 된

다.

38. 시대 하늘이 보낸 자는 삼위일체의 육신 격이다. 고로 그는 상징 인물이

다. 그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과 성자께 행한 것이 된다.

39. 왕의 명령을 직접 어기지 않았어도 왕이 신하에게 명한 말을 순종하지 않

았으면 왕의 말을 거역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과 성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

로 취급하신다.

40.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 모르고서 그 말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

자. 이미 전능자께서 능력과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것을 

다 해 주셨다. 고로 몰라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형벌을 받는다. ‘때’

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성자께서 도와주시고, 만물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역

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며 해 줄 것을 다 해 줬기 때문이다.



41. 때는 기회다. 때가 되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온다. 

42. 좋은 때에 온전히 다 예비해 놓았다가 나쁜 때에 행하면, 나쁜 때가 와도 

다 이기고 해결하게 된다. (꿩들과 잡초들과 가라지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며 

핍박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고통 받는 때가 됐다.)

43. 자기 좋은 때에 놀다가 나쁜 때가 오면 감당하지 못한다. 풍년 때에 먹고 

마시기만 하며 흉년 때를 예비하지 않으면, 흉년 때가 왔을 때 몸부림치며 고

생하게 된다.

44. 자기 때가 하나님의 때요, 성령님의 때요, 성자의 때요, 구원자의 때다. 

45.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화창한 날씨도 오고, 물도 흘러온다. 

역시 사람도 온다.

46. 때가 되면 행하게 되기는 한다. 그러나 확실히 자기 때임을 알고, 미련없

이 행해야 된다. 사랑할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고, 주를 만날 때도 있다. 

47. 자기 때에 자기가 행할 것을 다 행하지 않고 남기면, 남의 때에 남이 자기

가 남긴 것을 가지고 간다.

48. 때가 되면, 차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기 물건을 다 가지

고 내리듯 해야 된다.

49. 때가 되면 ‘주권’이 자기 것이다. 이때는 행하여 취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때에 놀고 먹기만 하지 말고, 가을철 다람쥐같이 먹으면서도 물어다가 저장해

야 된다. 때 지나면 눈이 덮여서 밤은커녕 땅도 안 보이고, 북풍한설이 닥쳐 

추워서 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때는 굴속에서 가을철에 저장하고 예비한 것들

을 새끼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 



50. 가을에 미리 예비해 놔야 겨울에 예비한 것을 먹으면서 환난기를 보내고, 

새 봄이 와도 봄을 맞고 살게 된다. 시대 사람들도 그러하다.

51. 예비하지 못한 다람쥐는 굴속에서 떨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행여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눈 덮인 곳을 다닌다. 결국 허리끈을 졸라매다가 굶어죽는 

다람쥐도 있고, 배고픔을 견디면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봄을 맞는 다람

쥐도 있다. 시대 사람들도 그러하다.

52. 부지런히 이때, 시대의 해가 있을 때 행하여라.

53. <해>는 땅에 보이는 ‘분체 해’가 있고, 안 보이는 ‘성자 본체 해’가 있다.

54. 비유를 든 것이 중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주인공이 중하다. 


